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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노동조합과 회사는 9월 9일(수) 14시, 2020년도 단체교섭 제5차 임금 실무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사측이 진전된 입장 표명을 못하자 “KT의 자산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고 대학생 들이 입사하고 싶은 기업 1, 2위를 다투던 KT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데는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”고 지적한 뒤 “그럼에도 노동조합과 조합원 은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고통분담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냈다”며 “이러한 조합원들을 위해 5.1% 임금인상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다”고 거듭 강조 했다. ��이어 “높은 배당 주고 주주들 눈치는 보면서 내부 고객인 조합원들 임금 관련 4개 요구안에 대해서는 재무여력이 없어 수용불가라고 하는 이유를 납득도, 이해도 할 수 없다”라며 꼬집자 회사는 “KT의 지배구조상 주주배당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, 매년 채권자들에게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”며 “그 외 차입금, 세금 등 종합적으로 재무상황을 고려해야 하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”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이어 장기성과급 도입에 대해서도 “장기성과급의 원론적인 취지에만 함몰되지 말고, 그냥 조합원에게 영업이익의 5%를 배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가”라고 물었으나 회사는 “장기성과급은 보수계약에 의해 체결한다”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.  ��계속해서 명절상여금과 관련해서 노측은 “요즘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치고 내부 고객을 위한 감성케어를 안 하는 기업이 없다”며 “10여년 만에 내부출신 CEO가 탄생된 만큼 통 큰 명절상여금 수용으로 조합원을 감동시켜 달라”고 요구했다. ��회사는 “10여년 전 연봉체계 개편할 때 효도 휴가비 등 명절상여금을 기준연봉에 산입 했다”고 발언하여 노측 교섭위원들을 공분케 했다.  5차 임금회의가 진전 없이 마무리 됨에 따라 내일인 10일(목)에는 실무소위원회 없이 양측 대표위원이 참석한 본회의 석상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. �





http://www.kttu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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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임금 5.1% 인상은 조합원의 당연한 요구” �2020년도 단체교섭 5차 임금 실무소위원회 회의   










